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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22일(화) 오후 3시, 2025년도 단체교섭 제8차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노동조합은 “정권교체와 맞물려 많은 사업장에서 단순 임금인상을 넘어선 근본적인 노동조건 변화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로 인한 고용안정이 한국 노동계 핵심쟁점인 만큼 사측은 사회 전반의 흐름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勞,“회사는 21대 정부의 노동 아젠다 외면 말라, 이번 교섭이 KT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노측은 이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방향에 회사는 언제까지 외면만 할 것인가” 라고 지적한 뒤 “변화와 아집의 차이는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KT조합원들의 삶과 KT의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조합의 일갈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시종일관 힘 빼기 작전으로 일관했다. 사측 교섭위원들은 입을 맞춘 듯 한결 같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완전 폐지는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수용불가를 고집했다. 





노사간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자 노동조합은 “지금까지는 회사를 설득하고 화합하고자 노력 했지만 조합의 인내심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사측이 예전의 버릇을 못버리고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만 한다면 노사신뢰는 파탄나고 갈등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측은 이 날 실무소위가 진전없이 무의미 하다고 판단해 정회를 요청하고, 회의는 별 소득 없이 18시 경 마무리했다.





한편 김인관 위원장은 이날 실무소위에 앞서 “투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쟁취가 아닌 회사가 주는 대로 수령하는 것일 뿐”이라며 “조합원 권익을 위해서 라면 더 이상 타결시점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에 두려움 없는 전사가 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가시밭길 가더라도 타결시점 연연 않을 것”�KT노사, 8차 실무소위서 정년연장 이슈 등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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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화)








